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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학교 

  핵심 주제 

  • 가족   • 그리움    

  활용 학년 및 성취 기준 

3-4학년군

성취 

기준 

[4국01-04] 적절한 표정, 몸짓, 말투로 말한다.

[4국03-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4국03-04] 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4국04-01] 낱말을 분류하고 국어사전에서 찾는다.

[4국05-02]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온 책 읽기 활동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활동 주제 소제목 활동 주제 활동 주제 

• 낱말 기차

• 장면 예상하기

꼭대기 집 • 빗대어 표현하기

• 인물에게 편지 쓰기

• 인상 깊은 일 소개하기

꼭대기 집, 삐악 암호 • 인물의 감정 파악하기

말향고래, 가자미눈 • 국어사전에서 찾기 

연습학교, 아빠고래 • 내용 파악하기

너럭바위 인형극 • 극본 읽기

  



「연습학교」

2

  읽기 전 활동 낱말 기차
  학년  반   번

이름

앞 낱말을 보고 떠오르는 낱말을 이어서 써 봅시다.

(1) 연습  ➡ 리코더  ➡  줄넘기  ➡ 피아노

 ➡ 힘들다  ➡ 고생  ➡ 땀  ➡ 귀찮다  

 ➡ 보람  ➡ 결과  ➡ 뿌듯하다  ➡ 성장  

(2) 학교  ➡  ➡   ➡

 ➡  ➡  ➡  ➡  

 ➡  ➡  ➡  ➡  

 

앞 낱말을 보고 끝말잇기 놀이를 해 봅시다.

  

    바다  ➡ 다슬기  ➡ 기차  ➡ 차비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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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활동 장면 예상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이야기 속 장면을 보고 인물의 대화를 예상해 말풍선 안에 써 봅시다.

장면2

 오빠, 내가 그린 

그림 좀 볼래?

 언제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오빠 너무 무서워. 

우리 죽는 거 아니지?

장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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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꼭대기 집   학년  반   번

빗대어 표현하기 이름

‘꼭대기 집’ 부분을 읽고 대상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찾아 써 봅시다.

대  상 빗대어 표현한 것

 엄마  늘어진 스프링

장대에 매달린 물고기 빨랫줄에 걸린 옷

장대에 걸린 가오리 구멍난 팬티

부동산 아저씨의 머리 울릉도와 독도

골목 구불구불한 사다리

밑줄 친 표현을 나만의 비유적 표현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엄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늘어진 스프링 같다.
 시든 화초 같다.

내장을 빼낸 곳이 뻥 뚫려 있는 

가오리들이 정말 구멍 난 팬티처럼 

보였다.

 하늘을 나는 방패연처럼

갓 입학한 1학년의 모습은 마치 

병아리 같았다.
 새끼 강아지 같았다.

   

이야기 속에서 ‘~같이’, ‘~처럼’라고 

  표현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어떤 사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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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꼭대기 집, 삐악 암호   학년  반   번

인물의 감정 파악하기 이름

‘꼭대기 집’ 이야기 속 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써 봅시다.

나는 기분이 나빴다. 

무턱대고 엄마한테 

반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를 

15만원도 못 내는 

지지리 궁상으로 본다는 

것이 더 크다.

➡

소희는 심심할 때 

종종 그렇게 말장난을 

쳤다. 내가 귀찮아서 

내빼면 들어줄 때까지 

졸졸 따라다닌다. 

“우아, 구멍 난 오빠 

팬티도 걸렸네!”

➡

“히히, 울릉도하고 

독도네?” 

소희가 내 팔꿈치를 

꼬집으며 쿡쿡 웃었다. 

그러면서 슬쩍 부동산 

아저씨 머리를 

가리켰다. 

“풋.”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불쾌하다 ➡  귀찮다 ➡  웃기다

‘삐악 암호’ 이야기 속 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써 봅시다.

아빠가 떠난 후에도 

엄마는 그 노래를 

힘없이 흥얼거렸다. 엄마 

노래를 듣고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난다. 

엄마는 항구이고 아빠는 

배인데, 그 배가 자꾸만 

떠나가기 때문이다.

➡

“바보. 오빠가 돼 

가지고 그것도 몰라?”

“그럼, 넌 알아? 응? 

응?”

“고래가 입으로 바람을 

후욱 부니까 파도가 

생기지.”

➡

‘아빠’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멎는 듯 

먹먹해지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눈앞까지 

깜깜해진다. 소희는 

그것도 모르고 아무 

때나 아빠 얘기를 해 

댄다.

 아빠가 그립다. 

슬프다.
➡  어이없다. ➡  아빠가 그립고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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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말향고래, 가자미눈   학년  반   번

국어사전에서 찾기 이름

‘말향고래’와 ‘가자미눈’에 나오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고, 사전을 찾아 짐작한 뜻과 

   의미를 비교해 봅시다.

낱말 짐작한 뜻 사전에서 찾은 뜻

표구

(38쪽)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일.

가자미눈

(48쪽)

화가 나서 옆으로 흘겨보는 눈을 

가자미의 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연거푸

(48쪽)
잇따라 여러 번 되풀이하여.

바투

(54쪽)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뜨악한

(54쪽)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아 꺼림칙하고 

싫다.

불현듯

(56쪽)

불을 켜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갑자기 어떠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모양.

위 낱말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위 낱말 중 사전에서 찾을 때 기본형으로 바꾸어 찾아야 하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기본형으로 바꾸어 써 보세요.

                          뜨악한  →  뜨악하다                                     

(2) 위 낱말 중 국어사전에 세 번째 순서로 실린 낱말은 무엇입니까?

                                      바투                                          

(3) 위 낱말 중 하나를 골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줄을 바투 움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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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연습학교, 아빠고래   학년  반   번

내용 파악하기 이름

‘연습학교’ 부분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나’는 왜 연습학교를 만들면서 까지 학교에 가야한다고 생각했나요?

         마을에 나쁜 소문이 돌아 엄마를 힘들게 할까봐.                               

        너무 오랫동안 학교에 안 가면 정말로 가기 싫어질까 봐.                        

  (2) 연습 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부두 맨 끝에 묶여있는 조그만 배                                

  (3) 연습 학교의 1교시는 무슨 수업이었나요?

                             꾸미기 수업 시간                                       

‘아빠 고래’를 읽고 옳은 문장에 O표, 틀린 문장에 X표를 해 봅시다.

  (1) 소희에게 읽어준 ‘꼬마 고래야, 안녕!’은 독일 동화이다.                (   ×   )

  (2) 동화 속 앙리가 바닷가에 갔다가 발견한 산은 백두산이다.             (   ×   )

  (3) 소희는 내가 읽어준 동화를 듣고 아빠가 그리워졌다.                  (   ○   )

  (4) 나와 소희가 탄 배가 썰물 때가 되어 부둣가에서 멀어져 있었다.       (   ○   )

  (5) 뭉치의 짓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나와 소희를 구조해 주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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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중 활동 

너럭 바위 인형극   학년  반   번

극본 읽기 이름

인물에게 어울리는 표정, 몸짓, 말투를 상상하며 극본을 읽어 봅시다.

나 : (    ㉮    ) 내일 학교 간대. 엄마가!

소희 : (벌떡 일어나 앉으며) 진짜? 만세! 수연이랑 짝꿍 해야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제 이름은 오소희 입니다. 오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나 : (쿡쿡 웃으며) 엥? 저러다 또 오소리란 별명 붙고 말지.

수연 :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며) 소희야~ 뭐해?

소희 : ㉯ (수연이의 손을 잡으며) 내일 엄마가 전학시켜준대!

수연 : (폴짝폴짝 뛰며) 야호! 

(1) 극본을 읽을 사람을 정해 보세요.

  나 → (            )

소희 → (            )

수연 → (            )

(2) ‘㉮’에 들어갈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는 무엇일지 상상하여 써 봅시다.

                             깜짝 놀라는 목소리로                                  

(3) ‘㉯’ 에서 소희가 지을 표정을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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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인물에게 편지 쓰기
  학년  반   번

이름

이야기 속 인물을 한 명 골라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주고 싶은 선물

(                 )에게              

(                 )가

편지글 형식에 맞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세히 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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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후 활동 인상 깊은 일 소개하기
  학년  반   번

이름

아래의 낱말 중 하나를 골라, 그 낱말과 관련된 인상 깊었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떠올린 경험을 표 안에 정리해 봅시다.

언제

 학교에 

들어가기

도 전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나요?

 하얀 눈이 오는 날에 

눈에 다래끼가 나서 

수술을 했다.

 너무 무섭고 아팠다.

 수술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무서웠다.

어디에서
 안과 

병원

누구와  아빠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상 깊은 일을 글로 써 봅시다.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퉁퉁 부은 날

이 있었다. 엄마는 내 눈에 다래끼가 난 것 같다고 하셨다. 아빠는 곧장 나를 안과에 

데려가셨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바로 수술을 하자고 하셨다. ‘수술이라니!’ 

태어나서 수술이 처음이었던 나는 너무 무서워 수술을 하는 내내 아빠의 옷깃을 잡고 엉엉

울었다. 간단한 수술이라 금방 끝났지만 그땐 1분이 한 시간 같았다. 수술을 마치고 병원 밖을 

나왔을 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아직도 소복이 쌓인 눈을 밟으며 걸을 때면 

다래끼 수술을 마치고 아빠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때가 생각난다.

바다

고래

학교

아빠


